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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l 100.0×100.0㎝ l Oil on Canvas l 2009 



다채로운 색으로 형태의 담백함을 빚어내는 연금술사, 가국현

우리는 흔히 구상화와 추상화의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손쉽게 가늠하곤 한다.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구

상작품이고 뭘 그렸는지 도통 알 수 없으면 추상작품으로 판단해버리면 마음 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상작가라는

타이틀로 분류하기를 서슴치 않았던 가국현 작가의 그림을 앞에 놓고 그러한 판단기준으로 마음 편하게 바라보기에는 뭔가 불편함이 고개를 든다. 과

연 여전히 구상화라는 잣대를 가국현 작가의 작품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 구상과 추상 그 사이의

경계를 확연히 나누는 일이 가능한 일인 것인지도 참으로 모호해진다.

현대는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진리로 여기기에는 너무 복잡다단해진 것 같다. 또한 현대의 미학자 유이스망(D. Huisman)은 완

전한 사실적 묘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주체가 말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미 한 바 있다. 미술사적으로 보아도 사실주의적 방법론

의 완성과 함께 달려온 역사가 극히 허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객관적 물상에 대해 인식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나아가서 객관적 표현 가능함에 대한

물음들이 두서없이 일어나고 고개를 내미는 사이사이에 객관적인 판단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 주조되는 각자의 주관적 견해에 불

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더 이상 보편적 진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구상과 추상의 경

계를 선명하게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가국현 작가의 노트를 읽다보면 김춘수의“꽃”이라는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

다...”작가의 그림 안에 존재하는 화초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흔한 존재의 파편에 불과하지만 곧 작가의 부지런한 손짓에 예쁘고 다정다감한 정물적

인 존재로 재탄생되어 더 이상 평범하기만 한 화초들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작고 소소하지만 무척이나 인상적인 표정들을 지닌 화려함으로 다시 태어

난 그들은 엄격한 절제를 통해 강한 단호함도 풍긴다. 화면 안에서 너울거리며 부드럽게 묘사되고 있는 이미지들이기도 하면서 한 편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은 무엇일까? 직관적으로 포착된 물상의 깊은 심상적 흔적들로 남겨진 이미지들은 구체적인 묘사가 억제되어 있고, 대부분 정중앙에 위

치하고 있다. 몇 가지 안 되는 색으로 배색을 마친 묘하게 화려한 색면(色面)들은 아주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고한 단단

함을 느끼게 한다. 이는 최소한의 형태들로 환원되어 있는 원이나 타원 그리고 사각형의 조형성이 주는 단순한 간결성에서 전해오는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언가 꽤나 구체적 형상을 띠고 있을 것 같은 색들의 구획과 형태들은 최소한의 형상만을 남긴 채 사실성을 화면 밖으로 이미 몰아내

버렸다. 화면은 이제 현실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형태와 속성만이 남아 있다. 그의 작품은 이제 더 이상 구상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 없다. 그

렇게 굳이 분류하려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물들이 실재라는 사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현실의 사물은 그의

사각 틀 안에서 더 이상 옛 존재로서의 이름과 형상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존재의 순수한 형상만을 남기고 싶어 하는 뜨거운 열망이 폭발한 이

후 점차로 냉정하고 치밀한 이성으로 구획되어가는 화면은 일면 차겁기까지 하다. 이제 가국현 작가에게 현실의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한 때 꽃

이라 사람들이 말하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가 선취하고 재현하는 꽃은 원이라는 선과 면의 완벽한 형상을 색으로 피워내는 덩어리일 뿐이다. 여기엔

꽃이 가졌던 아름다움의 본질만이 꿈틀댄다.         

한 때 인물과 풍경을 주로 그리다가 어느 사이엔가 작은 정물들을 즐겨 그리고 있다는 작가에게 풍경 속 많은 대상들을 통한 화면 구도는 더 이상 중

요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의 물상을 통해서도 자신이 담아내고자하는 형상의 모든 형태를 구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시도하고자 하는 세계

는 다양한 물상들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는 명료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작가의 직관에 포착된 세계는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이며, 화폭

가득 하나의 사물을 형태적으로 확장하려 한다 해도 구체적 형태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는 완전한 추상으로 걸음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구상을

통한 추상의 결과를 놓치지 않으려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실적 물상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보이는 데로가 아닌 작가 자신이 본 것을 놓치지

않고 재구성해 내고 있는 가국현만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화폭에는 구상과 추상이 이미 하나의 길에서 만나 사이좋은 친구처럼 서로

가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다.  

변상형(미학전공, 한남대 예술문화학과 교수)

Sunshine l 38.0×38.0㎝ l Oil on Canvas l 2009 

작가노트에서 가국현은 한 편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비워둘 일이다... 점차 단순화시켜 빈 공간을 넓게 둠으로써 대상과 여백만이 서로의 존재를 인

식하도록 한다. 빈공간이 커질 수 록 대상은 점점 기다렸던 님처럼 애틋하다....”작가 가국현의 여백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다.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치밀한 공간인 것이다. 사실로서의 배경적 의미를 벗어나 화면 속 대상 이미지와 긴밀한 관계망을 이루며 조응하고 있는 여백은 무심한 듯 보이면서

도 주요 사물만큼 그 존재감이 확장되어 온다.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여백의 존재감을 확실히 인식하게끔 의도하는 그 내밀한 화면 공법의 실험성

은 작가 가국현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극점을 이루고 있다.  



작가는 평생 그림만 그려왔다고 한다. 그에게 '그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는 색에 집착해 왔다. 작업실 한편에는 색상환표가 붙

어있었다. 작가로서 경험되어지는 색의 한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미 검증된 색의 세계를 화면에 배치하는 일은 사실 그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유독 유화물감만을 고집해왔다는 작가 가국현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 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술회한다. 끊임없이 색에 대

한 효과와 방법론을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유화물감과 아크릴물감이 가진 물성을 비교하고, 화면에 바른 물감을 거두어 내

고 나이프로 긁어보기도 하고 찍어도 보고 이제는 천을 붙여보고도 있다는 그는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었다. 그렇게 작가가 보내야 했던 긴 실험의 시

간들을 아크릴물감은 견디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성되듯 색감의 깊이가 우러나오는 잠재성을 지닌 유화물감을 지금도 그

가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와 물감은 무한한 잠재성 안에서 서로를 탐색하며 서로의 시간을 익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 끈기 있는 도전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의 농익은 색감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색의 설계도로 화면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비로소 독특한 색이 빚어낸

향미를 풍기며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끈다. 그가 풀어내고 있는 색 맛의 감각적인 향연에 끌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은 색의 화려

한 눈 맛을 그저 즐길 일이다. 

작가 가국현 앞에 붙어 있었던 구상작가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필요할 것인가? 이는 작가 가국현의 그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이유를 생각

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아닐 듯싶다. 담백한 구도에 간결한 형태를 이루어내는 색은 명쾌한 화면을 이루어내는데 이는 색의 연금술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경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화폭 안은 어떤 내용과 형식의 갈등이나 주저함 그리고 모순도 없어 보인다. 이는 사람들로 하

여금 순수한 조형성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하는 비결이다. 타고난 장인적 감각과 오랜 숙련이 만들어내는 화면의 안정감과 열정이 품어내는 에너지

는 오늘날 많은 현대미술을 감상하면서 느껴야했던 많은 번민들로부터 감상자를 해방시켜준다. 색을 통한 새로운 정신적 환기는 감각적 즐거움까지

선사해준다. 현상적이거나 구체성을 벗어남으로써 가국현은 이제 색과 형태에 관한 원형질적 탐구세계에 살게 되었다. 구상과 추상이 본질적으로 하

나의 세계를 이루어내는 형상의 효과를 통해서 도달되는 작가의 세계는 이미 고차원적인 조형 관념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작업세계에 관한

철저한 고민과 그 구현이 감상대중의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작가, 가국현은 행복한 예술가이다. 앞으로도 그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던져 줄 형과

색의 원숙한 조우가 줄 기쁨을 미리 떠올리는 것도 또한 행복한 일이다. 다채로운 색이 만들어내는 형태의 담백함은 그의 그림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내밀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실내악단 같다. 지금 그 자연스러운 색의 조화로움을 연주하는 가국현의 붓끝에는 소박한 화려함이 춤추고 있다.  

속삭임 l 38.0×38.0㎝ l Oil on Canvas l 2009 



마중 l 72.7×72.7㎝ l Oil on Canvas l 2009 



청안 l 91.0×72.7㎝ l Oil on Canvas l 2009 

Sunshine l 38.0×38.0㎝ l Oil on Canvas l 2009 



Good Morning l 100.0×60.0㎝ l Oil on Canvas l 2009 



열애 l 100×60.0㎝ l Oil on Canvas l 2009 



사랑 예감 l 53.0×45.5㎝ l Oil on Canvas l 2009 섬 l 53.0×45.5㎝ l Oil on Canvas l 2009 



세번째 봄 l 60.6×60.6㎝ l Oil on Canvas l 2009 



시간의 향기 l 60.6×60.6㎝ l Oil on Canvas l 2009 

We usually differentiate a figurative painting from an abstract one based upon the existence of distinguishable shapes in the painting.

It is true that if the objects in the painting are recognizable, the viewer easily considers the painting as a figurative one and be

satisfied with it. However, when one looks at the artworks of Kook-Hyun Ga's who is widely known as a figurative painter, one feels

that something is not exactly right to call his works 'figurative'. The reason is that I am not sure if we could still apply the standard of

figurative painting to his works when we appreciate Ga's artworks. Also, it is ambiguous to distinguish figurative painting from

abstract one in the true sense.

Modern society has become too complicated to perceive things one dimensionally, therefore, we cannot accept what we see as a

truth.  A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aesthetician, Dennis Huisman, mentioned that it is impossible to create a realistic description

unless the autonomy of artists disappear. There is an opinion suggesting that the history which parallels with the completion of

realistic approach is false. Also, due to a doubt towards both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objects and the capability of objective

description, 'objective judgement' is often considered as a subjective opinion which is created by individual surroundings. Due to

these reasons, it is difficult to talk about 'universal truth' in this period of time. Thus, is it really a meaningful endeavor if we attempt to

differentiate the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figurative and abstractness?    

The artist's note reminds me of a line from a poem called 'Flower' which is written by Choon-soo Kim. "...When I called his name, he

came to me and became a flower..." The flowers in Ga's works represent a fragment of our daily life, yet, these flowers get reborn

through the artist's diligent touches and become beautiful and sentimental still objects in his paintings. The flowers are small and

trivial, nonetheless, impressively splendid and give off firm attitude with severe moderation. How can you explain the softly described

images with highly-charged tension in his works? The intuitively spotted objects are depicted in a suppressed way and are usually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omposition. The artist minimizes the number of colors that he uses, yet, it not only looks gorgeous and

sophisticated but also provides a sense of firmness to the viewer. It is probably due to the strong impression that comes from

minimal forms that are created with circles, ovals, and squares. The division and the shapes of the colors which seems as if it

contains some kind of figurativeness drives the realism out of the painting while it still leaves the minimal appearance in the work.

The composition now presents the essential form and qualities only, therefore, Ga's artworks cannot be called 'figurative' any more.

For some people who are still attempting to categorize Ga's work under 'figurative' area can argue that the objects still exist in his

work, however, all the objects in reality does not want to be looked at what they were used to be in the artist's works. These beings'

desires to leave pure form only in the painting reaches at its peak, thus, explodes and leads their desire to get executed. Therefore,

this passion of the beings creates the works rational and even cold. To the artist, a flower in reality is not a flower any more. Rather,

it is an object which used to be called as a flower by other people. Ga's flower is a mass which is made of perfect shapes of lines

and plane with colors. Here, only the beautiful nature of flower stays in his works. 

As an artist who used to paint figures and landscape moved his interest to small still life and the composition, used-to-be crucial

factors in his  landscape paintings have become not too important to him any more. It is because the artist now can represent

Kook-Hyun Ga--An Alchemist Who Creates Simplicity with Various Colors

Sang-Hyung Byun (Professor, Hannam University)



everything and express his feelings through one object. It could be difficult for him to describe everything clearly in his art world,

especially when there is complicrld, composition with various objects. The world the artist he s should be understoo, especth vand

exprequality rather thanequantity and when the artist attempts to expand an object morphologicrlly, , cooes not execute this in

abffiact way. Therefore, ths throug can notiorpthe artist's effort not toxpass the abffiactness through figurativeness. Ga's artwork starts

with realistic object, yet, he creates his own art world as he represent the things that he sees. In his works, figurativeness and

abstractness become one and affect each other just like best friends.

Ga mentioned in his note that "leave it empty... Simplify everything and make empty space big so that objects and empty space

recognize each other. As the space becomes more spacious, the object becomes more affectionate like a person who's been

waiting for his or her loved one..." To the artist, the space in his painting is not simple space. It is an already filled space. The space

seems indifferent, yet, its existence appeals to the viewer and offers a sense that the space is as much important as the main object

which is described in painting through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objects. Ga encourages the viewer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empty space and he still experiments with it and it really works.

Kook-Hyun Ga has been painting throughout his life. What would 'paint' mean to the artist? It has been a while since he was deeply

into the colors and color chart is attached to the wall of his studio. Probably he put the chart on the wall so that he would not fall

into the limitation of colors. To allocate proved colors to the composition is a lot harder than it sounds. Ga remembers that he spent

more time on contemplating about his works than on painting. He is well known for using oil paints only and he said that he spent

so much time on experimenting with oil paints; comparing oil paints with acrylic paint, removing oil paint from the canvas, scrapping

the oil paint off, and putting clothes on the canvas. I assume that the acrylic paint could not tolerate these long period of

experimentation. It is clear why he prefers oil paint is that oil paint has endless potential in terms of coloration. The artist and oil paint

explore and share time with each other. Between Ga's persistent challenge and choice, his experienced use of color forms the

composition. Therefore, his artworks emits unique ambience, thus, attracts the viewers's attention. The viewer is allured by savor of

his use of coloration.

Is the word, 'figurative', still necessary to explain Kook-Hyun Ga? I believe that it is not as important as the reason why people are

enjoying his works. The coloration with simple form creates unequivocal composition and this can be achieved by a person who is

familiar with alchemy of coloration. The artist's work does not demonstrate any discord between contents and form, hesitation, or

paradox in his work. This is reason why the viewer falls for his pure beauty of aesthetics. The energy from his artworks is indebted

to the stability of composition and this not only liberates the viewer from common anxiety that the viewer feels when they experience

contemporary art, but provides a sensational pleasure. As the artist free himself from 'figurativeness', he lives in the world of

protoplasm in terms of form. The art world of Ga's represents highly difficult problems of fine arts through one thing: a combination of

figurativeness and abstractness. Kook-Hyun Ga ponder about his works and his effort to find himself in his art world draws many

viewers. He is a blessed artist since he has a stable support from the viewers. Also, it is our pleasure to have an artist like him

because we can enjoy his great works. His artworks reminds me of an orchestra which makes perfectly balanced melodies. The

harmony of the coloration in his works is created by his swift brushstroke and it allows both humbleness and resplendence to

coexist in his art world. 

B.A. in Art Educ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M.F.A. in Painting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Served as a member of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Korea Association

Modern Figure Painting, Ssiol Association and Changhyung Association

Served as a Committee member and Judge in Daejeon City

Served as a Judge in Korea Grand Art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09  Morris Gallery, Daejeon, Korea

2007  Gallery Christine, Paris, France

2007  Gallery Eve, Daejeon, Korea

2007  Gallery Soho, Daejeon, Korea

2005  Hyundai Gallery, Daejeon, Korea

2004  Kyunghyang Gallery, Seoul, Korea

2003  Grimchon Gallery, Daegu, Korea

2002  Gallery Prism, Daejeon, Korea

2001  Gallery Sang, Seoul, Korea

1999  Gallery Time World, Daejeon, Korea

1998  Samsung Art Space, Seoul, Korea

1997  Hong-In Gallery, Daejeon, Korea

1996  Gallery Korea, Seoul, Korea

1995  Owon Gallery, Daejeon, Korea

1994  Hyundai Art Gallery, Seoul, Korea

1992  ChungDham Gallery, Seoul, Korea

1991  Gallery Indeco, Seoul, Korea

Art Fair and Biennale

2009  KIAF - Owon Gallery (COEX, Seoul, Korea)

2009  SeoulOpenArtFair  Moon Fine Arts Gallery (COEX, Seoul, Korea)

2009  Korea Galleries Art Fair - Owon Gallery (BEXCO, Busan, Korea)

2005~2009  Korea Figurative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08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BEXCO, Busan, Korea)

2007~2008  KIAF Gallery Woolim (Convention Center, Seoul, Korea)

2008  KASF (SETEC, Seoul, Korea)

2008  Art Daegu (EXCO, Daegu, Korea)

2007  Hong Kong Art Fair (COEX, HongKong)

2007  New York Art Expo (Convention Center, New York, USA)

2006  Auch Biennale (France)

2006  San Diego Art Fair - CJ Gallery (San Diego, USA)

2006  Los Angeles Art Fair   White Box Gallery (Los Angeles, USA)

2006  Daejeon Art Fair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2002  Asia Art Fair (Trade Center, Singapore)

Group Exhibition

Salon Blanc (TokyoMetropolitanArtMuseum,Tokyo,Japan)

Light of the East (Beijing, China)

Group Exhibition of Four Artists (Im Gallery, Busan, Korea)

Korea-China Invited Exhibition of Selected Artists 

(Seoul Art Gallery, Seoul,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Korea-Japan International Painting Exhibition (Kobe, Japan)

Gongju International Art Fair (Limlip Art Museum, Gongju, Korea)

Award

2006 Lee Dong-Hoon Art Prize

2005 Daejeon Art Prize

2005 Daejeon Art Association Prize

1990 Korea Grand Art Exhibition Prize

1986~1990 Daejeon Art Prize 

1988 Grand Prize of Art in Daejeon fro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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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2009 모리스갤러리 초대전, 대전

2007 갤러리christine 초대전, 파리

2007 갤러리이브 초대전, 대전

2007 갤러리소호 초대전, 대전

2005 현대갤러리, 대전

2004 경향갤러리, 서울

2003 그림촌갤러리 초대전, 대구

2002 갤러리프리즘 초대전, 대전

2001 갤러리상, 서울

1999 갤러리타임월드, 대전

1998 삼성아트스페이스 초대전, 서울

1997 홍인갤러리, 대전

1996 갤러리코리아 개관초대전, 서울

1995 오원화랑 초대전, 대전

1994 현대아트갤러리, 서울

1992 청담갤러리, 서울

1991 인데코화랑, 서울

ART FAIR

2009 KIAF 오원화랑 (COXE/서울)

2009 서울오픈아트페어-문파인아츠갤러리 (COXE/서울)

2009 화랑미술제-오원화랑 (BEXCO/부산)

2005~2009 한국 구상미술 대제전 (예술의 전당/서울)

2008 부산국제아트페어 (BEXCO/부산)

2007~2008 KIAF 갤러리 우림 (컨벤션센타-/서울)

2008  KASF (SETEC/서울)

2008 아트대구 (EXCO/대구)

2007 홍콩아트페어 (COXE/홍콩)

2007 뉴욕아트엑스포 (컨벤션센타/뉴욕)

2006 Auch비엔날레 (프랑스)

2006 샌디에고 아트페어 (CJ갤러리/US)

2006 LA아트페어 (White box갤러리/US)

2006 대전 아트페어 (시립미술관/대전)

2002 아시아 아트페어 (무역센타/싱가포르)

기획 및 초대전

Salon blanc (동경도미술관, 일본) 

동방의 빛전 (베이징)

4인 초대전 (임화랑/부산)

한.중 정예작가 대작전 (서울미술관/서울)

세계미술연맹전 (서울시립미술관/서울)

한.일 국제회화교류전 (일본/고베)

공주 국제 미술 제프리비유 초대전 (임립미술관/공주)

그외 기획 및 초대전 다수

수 상

1988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대상 (문공부장관상)

1986~1990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특선 4회

1990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005 대전광역시 미술협회 창작상

2005 대전광역시 초대작가상

2006 이동훈 미술 특별상수상

한국미협, 대한민국 현대인물화가회, 씨올회, 창형전

대전광역시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전광역시 초대작가

가 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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